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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셀, 일본 세포치료기업 인수 120억원 투자

세포치료전문 바이오기업 이노셀은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항암세포치료제 연구기업 Lymphotec의 

지분 24.37%를 엔화 14억2500만엔(한화 120억원)에 인수키로 했다고 6월16일 발표했다.

Lymphotec은 1999년 설립된 바이오기업으로 자본금 6억4400만엔, 자산총계 8억7400만엔에 달한다.

Lymphotec은 2005년 매출액 6억4200만엔, 매출이익 3억4300만엔의 실적을 거두었다.

Lymphotec 대표는 일본 국립암센터 연구원 출신으로 항암세포치료제 분야의 권위자인 세키네 데루아키 박

사가 맡고 있다.

Lymphotec이 일본에서 환자 치료에 적용하고 있는 세포치료 기술은 환자 자신의 림프구(자기활성화 림프

구)를 채취해 배양한 다음 암 환자에게 다시 주입해 암을 치료하는 방식이다.

이노셀 관계자는 “Lymphotec은 세포치료기술 이외에도 배양액과 배양용기 등 배양시약분야의 주요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Lymphotec의 최대주주가 됨에 따라 기존의 세포치료제와 세포 은행, 암 관련 진단사업 이외에 배양시

약 분야에도 신규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사가 가진 노하우를 공유하면 세포치료제 개발의 극대화는 

물론 유럽 및 미국 시장 진출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

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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